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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건축자재 쓰면 시공비 상승
상의, 평방 분양가 16만원 올라 … 생산단가 상승에 매출감소 우려

건설 및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이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때 평당 분양가가 16만

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․건축자재 생산기업 22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<새집증후군 관련 산업계 대응 실태

조사> 결과에 따르면, 대부분의 건축자재 및 건설회사들이 생산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, 친환경 자재 공

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지원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 

건설회사들 가운데 친환경 건축자재로 시공할 때 예상되는 평당 분양가 상승폭에 대해 <10만-20만원>이라

고 응답한 곳이 36.7%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<5만-10만원>이 32.5%, <20만-30만원>으로 보고 있는 곳이

13.3%, <30만원 이상>이 13.3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설문응답을 가중평균하면 평당 16만원으로 30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80만원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

으로 집계됐다.

건축자재 생산기업들도 생산단가가 20%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34.3%로 가장 많았으며 10-20% 인상

이 29.4%, 5-10% 인상이 10.8% 등으로 뒤를 이었다.

건설회사들은 5월30일부터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<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>

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▷분양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(26.2%) ▷친환경 건축자재 수급 문제(19.0%) ▷측정치 

신뢰성 문제(15.6%) 등을 가장 우려했으며 건축자 생산기업들은 ▷생산단가 상승(33.7%) ▷판매가격 상승으로  

인한 매출 감소(19.3%) ▷친환경건축자재 인증비용 상승(10.4%)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“새집증후군 예방이야말로 환경을 살리고 관련산업도 육성하는 이른바 

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 “생산 조건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

설비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대응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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